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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배경









정책 제안



지역문화는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역사 진행과정을 자기 안에서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이며
생명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지역문화가
재활용되며 재학습될 수 있도록 발견함과 동시에 지역민으로서의 동질성과 유대감을 느

끼게 하는 기반, 즉 지역정체성을 마련하는 것이다(이해준, 2001, p.15)
첫째, 지역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촉발하고 집단기억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 지역문화유산을 모아놓은 곳이 박물관과 미술관이기 때문이다(홍금수, 2009)
둘째, 지역문화를 실제로 접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셋째, 지역학습의 장으로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이 박물관과 미술관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세워지는 용산구 향토박물관



























모의 정책 시뮬레이션



전시 콘텐츠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작성된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시매체
의 구상과 전시의 공간이미지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전시물과 해석표지
물은 디자인을 고려하는 전시연출로 반영되어야 하며, 전시공간 구성에서는 공간
이미지를 개선하는 체험과 소통을 위한 전시 스토리텔링을 실현해야 한다. 전시
스토리텔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시물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전시로 표현되어
야 한다. 이러한 전시는 관람자가 스스로 전시물을 체험하며 관람하게 하고, 특
정한 전시물에도 전시매체를 통해 감성을 자극하는 전시효과를 볼 수 있다. 궁극
적으로 전시환경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은 관람자와 전시물에 대한 소통관계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전시물 해석을 구상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스
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제주지역의 자연과 문화가 아우러진 차별화된 역사적인

장소로 박물관 전시에 활용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박물관전시는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던 전시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체험하는 전시로, 
감성을 자극하는 전시에서 소통하는 전시로 변화하고 있다. 18세 말에 박물관이 공공에
개방되고 대중화되면서 박물관의 전시는 감상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이 강조되었다. 19세
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관람객이 직접 전시품을 만질 수 있도록 ‘핸즈온(Hands-on) 전시’
를 통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으며, 이는 관람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성을 자극
하는 ‘마인즈온(Minds-on) 전시’로 변화했다. 최근에는 관람객과 소통하며 전시를 만

들고 완성하는 소통전시(Interaction)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전시에는 스토리텔링의 서사구조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시를 경험하게 하여 전시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대가 변해도 콘텐츠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박물관전시의 내러티브(narrative)는
전시가 끝날 때까지 그 성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특히 박물관전시 내러티브는

박물관을 찾는 다양한 관람객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기대 효과



‘지역주민의 지역정체성 고취’

‘용산의 역사문화 교육 효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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